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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에 관한 연구

권  승*10)

[요 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

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
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
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
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주제어: 기혼여성, 고용형태, 가족, 성평등

1.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 수출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공헌해 온 여성근로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1997년도에 49.5%를 기록함으로써 최 정점에 도달한 이후 IMF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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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한차례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상승하여 2001년 9월말 현재 48.8%에 이르고 있다 (통

계청, 경제활동인구년보, 각 년도). 이러한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적인 현상은 기혼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이 미혼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비정규고용형태1)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실제

로 2001년 9월말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 가운데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 임금근로자의 약 67.7%가 비정규 고용 상태로 근로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

인구년보, 2001년도 9월 보도자료). 이처럼 여성 임금근로자의 2/3가 비정규고용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남성은 고생산성․고임금․고용안정의 직업계단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저생산성․저

임금․고용불안의 하층부에 머물고 있는 “직업의 성분리” 구조의 문제가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심

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사분담에 있어 심각한 성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많은 연

구들이 보여준다(van Berkel, 1997; Presser, 1994; Aytac & Teachman, 1992; Blair & Lichter, 

1991, Simon & Landies, 1989). 즉 부인은 가정내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허드렛일을 주로 담당하

는 반면 남편은 전반적으로 가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비록 가사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여성위

주형 가사노동을 회피하고 남성 자신들이 수행하기에 편하고  좋아하는 일만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분담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uitor, 

1991; Benin & Agostinelli, 1988; Staines & Libby, 1986)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내 성분리 현상은 

가족․여성복지의 중요한 관심영역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가정내 성분리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는데, 즉 여성의 경제

활동이 성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더욱 평등한 쪽으로 변화시켰으며(Presser, 1994), 가족 내에

서도 가사분담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책임분담과 권한결정을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

상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 확보의 밑받침이 된 것이 사실이다 (Shelton & John, 1996; 

Ferree, 1991; Horney & McElroy,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조차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성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기보

다는 성역할의 경계가 단지 완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김은숙, 1999).  

그렇다면 공평한 가사분담을 비롯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외에 어떤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까? 여성의 비정규고용형태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한

국사회에서 단순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부인과 남편간의 책임과 권한할당, 즉 가정내 성평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 것은 아닐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부인과 남편 가운데 (1) 단

순한 가사 일을 주로 담당하는 주체, (2) 가계운영자금, 소위 생활비 관리영역에 있어서의 권한 및 책

임주체, 그리고 (3) 자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 보유 주체 등에 있

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고용형태가 가정 내에서 여성의 평등한 지위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1)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 고용형태를 정규직과는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형태를 지
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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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술한 3영역을 포함한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다른 여러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가정내 가사업무와 자금관련 부문, 그리고 자금 

외적인 부문에서의 부인의 권리와 책임의 변화, 즉 성평등의 정도를 고용형태에 따라 심층적으로 살

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특히 가족복지 

및 여성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입안자, 학자, 및 전문 사회사업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정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그 분

석대상은 근로 여성과 비근로 여성(전업주부) 또는 종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와 시간제 근로

자(part-time worker)2)의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 분석영역은 단순가사업무에 할당하는 

시간과 책임 주체, 즉 남편과 부인 가운데 가사업무를 누가 주로 담당하는가와 재정적인 문제, 즉 가

계재정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의 변화를 밝히는데 집중되어 

왔다 (Stier & Lewin-Epstein, 2000; Pyke & Coltrane, 1996; South & Spitze, 1994; Volger & 

Phal. 1993; Treas, 1993; Goldscheider & Waite, 1991). 

이들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사항은 단순가사업무의 경우, 남편이 가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이 단지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근로시간이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며, 결국 부인이 시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가사분

담 참여가 그리 크지 않으며 부인이 종일제 근로를 할 경우에만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제 근로여성들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노력이 그다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업무분담에 있어서 성평

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Stier & Lewin-Epstein, 2000). 

이러한 결과는 취업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가족내 역할수행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사업무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배우자가 결국엔 더 많은 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시간 유효성(time 

availability)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연구들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전업

주부에 비해 적다고 밝히고 있으며(Robinson, 1988; Spitze, 1986),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남편이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가사업무를 덜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면서(Aktinson & Huston, 1984) 근로시간

이 가사업무 수행에 있어 성평등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종일제 근로여성과 시간제 근로여성간의 가정내 성평등 차이를 살펴

본 것과는 달리, 정규직 근로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여성, 그리고 전업주부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한

2)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들에 있어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약 40%가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일 만큼 점점 더 시간제근로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Dels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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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동시장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고용이 가정내 여성의 성평등에 기여

하는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제 근로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전일(월요일-토요일) 및 종일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과는 달

리,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일 및 종일근

무를 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는 "시간 유효

성 가설"에서 주장하는 종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간에 나타나는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가정내 

성역할 분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간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재정적인 문제나 그 외의 가족내 의사결정권과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이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Morris, 1990), 이 또한 여성이 시간제 근

로자인 경우에는 부인의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Volger & Phal, 

1993). 이처럼 시간제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재정권에 있어 평등한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가정내 성평등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

의 연구들(Brayfield, 1992; Sorensen & McLanahan, 1987)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시간제 여성근로자

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tier & Lewin-Epstein, 2000).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의 형평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

력이 제한된다는 “자원가설”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수입변인의 설

명력이 크지 않으며 취업부부 가정에서도 여전히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송혜림, 1988; Blair & Lichter, 1991; Miller & Ackerman, 1990), 본 연구에서는 임금을 포함하여 

중요한 자원요소로 분류될 수 있는 학력 및 취업기간이 정규직 근로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여성 및 전

업주부간에 있어, 가사분담의 형평성과 자금관련 부문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금과 관련이 없는 다

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자원가설을 검증해 보

고자 한다. 

끝으로 가정내 성평등과 관련하여, 남녀의 성역할에 관한 태도나 인식 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Thompson & Walker, 1989; Hardesty & Bokemeier, 1989; 

Kamo, 1988). Abdel-Ghany & Nickols(1983)는 취업부부의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역할 인

식이 가사분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Thompson & Walker(1989)는 배우

자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깊이 내면화하는 정도가 클수록 부인에 의한 가사노

동의 전담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현대에 들어 남녀간의 역할구분이 상당히 

완화되고 성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더욱 평등한 쪽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 성역할에 관한 인식은 생의 초기부터 사회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유교적 사상이 널리 확산되어 

3) 2002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는 남녀를 다 합쳐 6.6%에 지나지 않으며 상용직 근로
자의 단지 0.2%, 임시직 근로자의 6.7%, 일용직 근로자의 24.7%만이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
났다(통계청, 고용동향 보도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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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국사회, 특히 기성세대의 경우 신세대보다 유교분화의 지배에서 더 자유롭기 힘들며 (최준식, 

1997), 기존의 가치관이 굳어져 새로운 사실이나 경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역할에 관한 

인식이 더욱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역할에 관한 인식은 교육수준이나 자라온 가정환경, 또는 

그 부모의 성 역할 태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편

의상 연령과 결혼기간이 가정내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1. “시간유효성 가설”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정규직 기혼여성과 비정규직 기혼여

성간에는 배우자와의 단순가사업무 분담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자원 가설”에 근거하여, 정규직 기혼여성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간에는 가정내 의사결정권 보유

주체와 자금관리 권한주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남편 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

아질 것이다.

   2-2.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2-3. 부인의 취업기간이 길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3. 성역할 인식과 관련하여,

   3-1.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3-2.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

며, 어떠한 변수들이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비

례에 따라 기혼여성 가정 총 2,000가구(서울 1,000, 부산 400, 인천 200, 대구 200, 대전 100, 광주 100

가구)를 무선표집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총 334부가 회수되었고, 통계처리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17부를 제외한 317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2년 9월 2일부터 9

월 16일까지 14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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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구성 및 변수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는 조사 대상자인 기혼여성의 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월

급여액,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 직업, 결혼유형, 고향 등의 정보와 가정내에서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부인과 남편간의 가사분담정도와 자금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자금관리의 책임

주체와 액수에 따른 권한 주체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가운데 dummy변수 처리가 가능한 6개 변수 즉, 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및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 등은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위한 독립변수로 활용되었다. 다만 이 가운데 중다공선성(multi-colinearity)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인의 월 급여액과 남편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 변수 중 본 연구는 남편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 변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정내의 성평등 수준이 결국은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을 때, 여성의 절

대적 임금수준보다는 남편임금과 비교한 상대적 임금수준이 가정내에서의 부인의 위치를 더 명확히 

보여 주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종속변수로서 가정내 성평등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

는데, 먼저 ‘가사분담’과 관련된 내용은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등의 5가지 여성위주의 가사업

무와 남성위주의 가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전구 바꿔달기, 가구 고치기, 못박기 등) 등의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① 부인, ② 공평하게 분담, ③ 남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댁과 관련된 사안, 친정과 관련된 사안, 가족의 외식

시 메뉴선정, 휴가지 선정, 자녀의 가정교육 방법, 및 자녀의 사교육 방법 등 총 6가지 항목에 있어서 

주로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① 부인, ② 동등하게 협의 하에 결정, ③ 남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자금관리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전반적인 자금관리에 대해, ① 부인이 자금을 관리하면

서 일정 부분을 남편에게 위임해 주는지, ②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금

을 각자 관리하는지, ③ 남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을 아내에게 위임해 주는지를 물어 보았

고, 액수에 따른 자금사용 권한을 알아보기 위해 10만원 미만의 제품구매에 대한 결정, 10만원에서 50

만원 사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100만원 이상의 제품구매에 대한 결정에 있어 주로 누구의 의사

가 반영되는지를 ① 부인 ② 동등한 협의 하에 결정, ③ 남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자금액수에 따

른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가정내 성평등의 세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가사분담, 의사결정, 

자금관리 부분이 각각 0.7082, 0.6814, 0.6932로 나타나 양호한 편이었다.

통계 분석에는 SPSS for Windows 10.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

인 기술통계를 구한 후, 고용형태별로 가사분담, 의사결정권, 자금관리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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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가정내 성평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연구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표 1>에는 설문에 응답한 기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한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형태별로는 전업주부가 53.0%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근로가 

32.2%, 정규직 근로가 14.8%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49.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20대(29.3%), 40대(15.1%)였으며 50대 이상은 6.0%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대학졸업자가 58.4%

로 제일 많았고, 고등학교졸업(31.9%), 대학원졸업(6.3%), 중학교졸업(3.5%)의 순서였다. 취업기간을 

살펴보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 168명을 제외하면 취업기간이 5∼10년 사이가 19.6%를 차

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3∼5년으로 12.0%, 10∼20년이 9.1%, 3년 미만이 5.7%를 

차지하였고, 20년 이상은 단지 0.6에 불과했다. 한편, 결혼기간은 10∼20년 사이에 해당되는 여성이 

31.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5∼10년(27.1%), 1∼3년(18.3%)의 순서였으며, 남편 임

금 대비 부인의 임금 수준의 경우는 설문에 응답한 기혼여성 중 절반 이상인 175명이 남편의 임금에 

비해 50%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 168명의 결과가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한다면 순수하게 남편임금의 50%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 여성은 7명(2.2%)이

며, 남편임금의 75∼100%수준을 받는 여성근로자가 64명(20.2%)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남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경우, 즉 남편 임금 대비 100% 이상의 임금을 받는 기혼여성은 전

체의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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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명, %)

변   수 빈도 및 비율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무직)

 

 47  (14.8)

102  (32.2)

168  (53.0)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93  (29.3)

157  (49.5)

 48  (15.1)

19  (6.0)

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11  (3.5)

101  (31.9)

185  (58.4)

20  (6.3)

취업기간
0년

3년 미만
3-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168  (53.0)

18  (5.7)

 38  (12.0)

 62  (19.6)

29  (9.1)

 2  (0.6)

임금수준 (남편임금대비)

50% 미만
50-75%

75-100%

100-125%

125-150%

150% 이상

175  (55.2)

 45  (14.2)

 64  (20.2)

20  (6.3)

 6  (1.9)

 7  (2.2)

계 317  (100.0)

2)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가사분담에서의 차이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정내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4) 주목할 사실은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작은 수리의 여섯 

4) 고용형태에 따른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나, 셀당 5 미만의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고, 빈도의 분포양상이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극단적이므로 별도로 분
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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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단순 가사업무 중에서 수리를 제외한 다섯 영역의 여성위주 가사업무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와 상

관없이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응답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육아, 청소 및 장보기의 경

우,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를 넘어서긴 했지만 남편이 전적으로 담

당한다는 응답은 3영역에서 모두 1% 이하에 그쳤다. 또한 빨래와 요리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분담하

고 있다는 응답은 5% 이하에 머물렀으며, 더욱이 빨래와 장보기는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다만 남성위주의 가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수리의 경우는 남편

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가정에서 비록 남편들이 단순 가사업

무를 부인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남편 혼자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여전히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2>의 결과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 각 영역의 가사업무에서 비

정규직 기혼여성이나 전업주부에 비하여 확연하게 공평한 분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

규직 기혼여성의 경우, 청소(71%), 장보기(69%), 특히 육아(87%) 영역에서는 남편과 상당히 공평하

게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수리만을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할 뿐 다른 모든 영역의 가사업무는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형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사업무의 각 영역(빨래, 청소, 요

리, 장보기, 육아, 작은 수리)에서의 가사분담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차이검증을 위한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결과에서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고, 2점에 가까울수록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

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3점에 가까울수록 남편이 주로 담당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의 경우 유의수준 α=.001에서 고용형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고, 수리는 α=.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여섯 가지 영역의 평균값 모두가 정규직>비정

규직>전업주부의 순서로 나타나 정규직 기혼여성이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e 방법)을 실시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수리를 제외한 다섯 영역 모두 정

규직 집단과 다른 두 집단 (비정규직과 전업주부) 사이의 차이에 의해 유의미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집단과 전업주부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

다. 다만 수리의 경우 그 양상이 달랐는데,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전업주부 대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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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형태에 따른 단순 가사업무 책임 소재 

(명, 비율)

가사업무 책임주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계

빨래

부인 담당 26 (76%) 98 (97%) 165 (100%) 289 (96%)

공평 분담 8 (24%) 3 (3%) 0 (0%) 11 (4%)

남편 담당 0 (0%) 0 (0%) 0 (0%) 0 (0%)

청소

부인 담당 9 (26%) 87 (86%) 157 (95%) 253 (84%)

공평 분담 24 (71%) 12 (12%) 8 (5%) 44 (15%)

 남편 담당 1 (3%) 2 (2%) 0 (0%) 3 (1%)

요리

부인 담당 22 (61%) 100 (99%) 166 (100%) 288 (95%)

공평 분담 14 (39%) 0 (0%) 0 (0%) 14 (5%)

남편 담당 0 (0%) 1 (1%) 0 (0%) 1 (0%)

장보기

부인 담당 11 (31%) 95 (94%) 164 (98%) 270 (89%)

공평 분담 25 (69%) 6 (6%) 3 (2%) 34 (11%)

남편 담당 0 (0%) 0 (0%) 0 (0%) 0 (0%)

육아

부인 담당 6 (13%) 91 (89%) 163 (98%) 260 (82%)

공평 분담 41 (87%) 10 (10%) 4 (2%) 55 (17%)

남편 담당 0 (0%) 1 (1%) 0 (0%) 1 (1%)

수리

부인 담당 0 (0%) 3 (3%) 20 (12%) 23 (7%)

공평 분담 3 (7%) 3 (3%) 11 (7%) 17 (6%)

남편 담당 41 (93%) 96 (94%) 136 (81%) 273 (87%)

계 47 102 168 317

주) 문항에 따라 결측치 (missing value)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음.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정규직 기혼여성은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작은 수리를 제외한 여성

위주의 단순 가사업무 수행에 있어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부인에 의해 가사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 정규직 기혼여성은 비정규직 기혼여성이나 전업주부에 비해 남편과의 가사업무 분담 정도

가 월등히 높아 여성의 정규직 근로가 단순 가사업무 수행과 책임에 있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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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가사분담에서의 차이 검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영역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전체 집단간 차이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F값 p

빨  래 34 1.24 .43 101 1.03 .17 165 1.00 .00 300 1.04 .19 25.792 .000***

청  소 34 1.76 .50 101 1.16 .42 165 1.05 .22 300 1.17 .40 64.739 .000***

요  리 36 1.39 .49 101 1.02 .20 166 1.00 .00 303 1.05 .24 55.599 .000***

장보기 36 1.69 .47 101 1.06 .24 167 1.02 .13 304 1.11 .32 129.544 .000***

육  아 47 1.87 .34 102 1.12 .35 167 1.02 .15 316 1.18 .39 194.428 .000***

수  리 44 2.93 .25 102 2.91 .38 167 2.69 .67 313 2.80 .56  6.529 .002**

* p <.05  ** p <.01  *** p <.001

3)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의사결정권 보유에 있어서의 차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 주로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즉 고용형태에 따

라 의사결정권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의 결과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으로 가정내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영역에 비하여 시댁과 관련된 문제의 의

사결정에 있어서는 남편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댁과 관련한 문제 외의 다른 영역

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인과 남편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대부분(69∼84%)이

었으며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자녀의 가정교육의 경우에만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다

른 영역은 대체로 20% 이하에 머물렀다. 하지만 유독 시댁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약 절반(49%) 정도

의 가정에서 남편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고용형태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근로여성 가정에서는 시댁문제 역시 ‘동등하게 협

의해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총 47명 중에서 43명에 달해 91%를 차지하였고 그 외의 5영역에 있어서

는 남편과의 동등한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가구가 거의 100%에 이르렀다. 반면에, 비정규직이나 전

업주부의 경우에는 시댁문제에 있어 남편의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댁 

문제를 제외한 영역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자녀와 관련된 영역인 가정교육 및 사교육 방법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설문 에 응답한 전원

이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은 설문 응답자의 4.4%를 차지하는 14가구가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자

녀가 아직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답자들이 미래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 “그러할 것”이라

는 예답을 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표 4>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별 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표 5>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친정과 관련된 일, 외식시의 메뉴선정, 자녀의 사교육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휴가지 선정(α=.05 수준), 자녀의 가정교육

방법(α=.01 수준)은 통계적으로 다소 유의미한 집단차가 있었으며, 시댁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권

에 있어서는 α=.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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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앞에서의 가사분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기혼여성집단 대 비정규직 기혼여성과 전업주

부 사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가족관련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은 앞에서 살

펴본 단순가사업무 수행에 비해 부인과 남편간에 전반적으로 훨씬 더 평등하게 결정되어지고는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역, 특히 시댁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형태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

는데, 비정규직 기혼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남편의 의사결정에 따름으로써 의사결

정에 있어서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 기혼여성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과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여성의 정

규직 근로가 가정내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의사결정권 보유 소재

(명, 비율)

의사결정권 주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계

 시댁관련 문제

    부인 결정 0 (0%) 3 (3%) 4 (2%) 7 (2%)

    협의 결정 43 (91%) 39 (38%) 74 (44%) 156 (49%)

    남편 결정 4 (9%) 60 (59%) 90 (54%) 154 (49%)

 친정관련 문제

    부인 결정 0 (0%) 9 (9%) 5 (3%) 14 (4%)

    협의 결정 46 (98%) 73 (72%) 137 (82%) 256 (81%)

    남편 결정 1 (2%) 20 (19%) 26 (15%) 47 (15%)

 외식 메뉴선정

    부인 결정 0 (0%) 5 (5%) 16 (10%) 21 (7%)

    협의 결정 47 (100%) 84 (84%) 133 (79%) 266 (84%)

    남편 결정 0 (0%) 11 (11%) 19 (11%) 30 (9%)

 휴가장소 선정

    부인 결정 0 (0%) 2 (2%) 6 (4%) 8 (2%)

    협의 결정 47 (100%) 77 (75%) 125 (74%) 249 (79%)

    남편 결정 0 (0%) 23 (23%) 37 (22%) 60 (19%)

자녀가정 교육방법

    부인 결정  0 (0%) 10 (10%) 9 (5%) 19 (16%)

    협의 결정 47 (100%) 68 (67%) 103 (62%) 218 (69%)

    남편 결정 0 (0%) 24 (23%) 55 (33%) 79 (25%)

 자녀 사교육 방법

    부인 결정 0 (0%) 16 (16%) 24 (14%) 40 (13%)

    협의 결정 47 (100%) 74 (73%) 114 (68%) 235 (74%)

    남편 결정 0 (0%) 12 (11%) 29 (18%) 41 (13%)

계 47 102 168 317

주) 문항에 따라 결측치 (missing value)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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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의사결정권에 있어서의 차이 검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영역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전체 집단간 차이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F값 p

시댁관련 47 2.09 .28 102 2.56 .56 168 2.51 .55 317 2.46 .54 14.907 .000***

친정관련 47 2.02 .15 102 2.11 .52 168 2.13 .41 317 2.10 .43  1.091 .337

외식메뉴 47 2.00 .00 102 2.06 .39 168 2.02 .46 317 2.03 .40   .469 .626

휴가장소 47 2.00 .00 102 2.21 .45 168 2.18 .47 317 2.16 .43  4.101 .017*

가정교육 47 2.00 .00 102 2.14 .56 167 2.28 .56 316 2.19 .52  6.004 .003**

사 교 육 44 2.00 .00 102 1.96 .53 167 2.03 .56 316 2.00 .51   .588 .556

* p <.05  ** p <.01  *** p <.001

4)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자금관리 권한 소재

가계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주체가 부인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

았다. 먼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을 아내에게 위임해 주는 

경우가 전체의 45%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인이 관리하며 일정 부분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응답이 32%에 이르렀다. 부부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금을 각자 관리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하지만 고용형태별 자금관리의 주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기혼여성집단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집단

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동등한 권리 하에서 가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금을 각

자 관리한다는 응답이 단지 21%로 가장 낮은 반면, 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7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자금의 운영과 관리의 책

임과 권한에 있어 비정규직 기혼여성보다 가정 내에서 성평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OVA 결과를 요약해 놓은 <표 7>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자금관리 주체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차이가 비정규직 기혼여성집단 

대 정규직 기혼여성집단과 전업주부집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업주부집단의 경우, 가계자금의 공평 또는 각자 관리 사례는 빈도가 극히 

낮으나(9%), 부인이 관리하며 일정 부분을 남편에게 위임해 주는 경우가 거의 절반(42%)을 차지하

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기혼집단의 경우는 이 같은 사례가 단지 23%만을 차지하는데 기인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같은 결과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 

오히려 전업주부에 비해 자금관리에 대한 권한이 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

한 결과는 전업주부가정에서는 남편들이 가계자금의 운용과 관리를 여성위주의 업무, 즉 아내의 몫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물품구매에 있어 물품액수에 따른 구매결정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0만원 미만의 제품 구

매에 있어서는 부인의 결정이 절대적이었으며(94%), 남편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경우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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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대의 구매를 할 경우였다(47%). 또한 물품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부인과 남편간에 동등한 입장

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액수에 따른 구매결정권이 고용형태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0만원 미만

의 제품구매에 대한 결정권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α=.05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주로 부인의 의사결

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100만원 이상의 상황에서는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0~50만원대의 구매나 50~100만원대의 구매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차이

가 보고되었는데, 정규직<비정규직<전업주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비정규직 집

단과 전업주부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고, 정규직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만원∼100만원대의 물품 구매시, 정규직 기혼여성집단이 

비정규직 기혼여성집단이나 가정주부집단보다는 그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결국 비정규직 기혼여성은 가정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자금과 관련된 부

문의 책임과 권한에 있어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며, 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자

금부문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자금관리 권한보유 소재

(명, 비율)

자금관리 및 사용 영역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계
 자금관리 주체
    부인 관리 7 (15%) 23 (23%) 71 (42%) 101 (32%)

    공평 관리 36 (77%) 21 (21%) 15 (9%) 72 (23%)

    남편 관리 4 (8%) 58 (54%) 82 (49%) 144 (45%)

 10만원 미만 구매
    부인 결정 44 (94%) 93 (91%) 162 (97%) 299 (94%)

    협의 결정 3 (6%) 2 (2%) 4 (2%) 9 (3%)

    남편 결정 0 (0%) 7 (7%) 2 (1%) 9 (3%)

 10∼50만원 구매
    부인 결정 26 (55%) 15 (15%) 20 (12%) 61 (19%)

    협의 결정 20 (43%) 50 (49%) 80 (48%) 150 (47%)

    남편 결정 0 (0%) 37 (36%) 68 (40%) 106 (34%)

 50∼100만원 구매
    부인 결정 6 (13%) 3 (3%) 0 (0%) 9 (3%)

    협의 결정 41 (87%) 79 (77%) 123 (73%) 243 (77%)

    남편 결정 0 (0%) 20 (20%) 45 (27%) 65 (20%)

 100만원 초과 구매
    부인 결정  0 (0%) 2 (2%) 0 (0%) 2 (1%)

    협의 결정 47 (100%) 85 (83%) 145 (86%) 277 (87%)

    남편 결정 0 (0%) 15 (15%) 23 (14%) 38 (12%)

계    47    102 16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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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자금관리 권한에 있어서의 차이 검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영  역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전체 집단간 차이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F값 p

자금관리 47 1.94 .48 102 2.34 .83 168 2.07 .95 317 2.14 .87   4.795 .009**

10만원 미만 47 1.06 .25 102 1.16 .52 168 1.05 .26 317 1.09 .37   2.931 .055

10∼50만원 47 1.47 .55 102 2.22 .68 168 2.29 .67 317 2.14 .71  29.451 .000***

50∼100만 47 1.87 .34 102 2.17 .45 168 2.27 .44 317 2.18 .45  15.499 .000***

100만원초과 47 2.00 .00 102 2.13 .39 168 2.14 .34 317 2.11 .34   3.200 .042*

* p <.05  ** p <.01  *** p <.001

지금까지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정내 성평등의 수준이 고용형태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얻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활

용하여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5) 가정내 성평등의 각 영역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들로부터 얻

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더미(dummy) 변수 처리가 가능한 6개 변수(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남편대비 임

금수준)만을 선택하여5) 이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평등의 세 영역, 총 17개 문항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세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녀 사교육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사분담의 영역에 있어 

수리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인의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취업기간과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의 효과가 추가로 나타났는데, 취업기간 변수는 가사분담 영

역의 6개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요리와 수

리를 제외한 4개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부인이 정규직이고 남편대비 임금수

준이 높을수록 가사분담에 있어 성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보기와 육아부문에 있어서

는 학력변수도 성평등 정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 두 부문에서 성평등

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한 결과는 취업기간과 가사분담 사이의 관계인데,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부인

과 남편간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하지

5)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2변수(남편임금 대비, 월급여 기준) 사이의 상관계수가 0.9로 나타나 중다공선
성의 문제가 있기에 남편임금 대비 부인임금 수준만 모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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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는 20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순 가사를 부인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2명의 극단치와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17명의 응답자가 단순 가사업무를 모두 부인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데서 기인한 

결과로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사결정권에 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주목할만한 사실은 고용형태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고 학력 변수와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실제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학력변수의 경우, 자녀의 가정교육 방법을 제외

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시댁과 친정관

련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들 각 부문에 있어서 부인이 

저학력, 저임금일수록 주로 남편 의견이 반영되는 반면 고학력이고 남편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의사결정권의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금관리의 책임 및 액수별 사용권한 영역에 있어서는 학력변수가 10만원 미만의 사용권한 

부문만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금관

리의 책임과 사용권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자금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 부문에 

있어 부인의 사용권한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형태 변수의 경우에는 자금관리부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인이 정규직 근로여성일 경우 자금관리의 책임을 

맡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형태변수는 가사분담의 영역에 있어 가정내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학력변수와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가사분담 영역과 의사결정권 영역, 그리고 자금관리의 책임 및 사용권한 영역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성역할 인식”에 기반한 연령변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성평등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

면서 비정규직 근로여성이 과연 가정내 성평등에 있어 정규직 근로여성과 동등한 수준을 누리고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전체 임금근로여성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형태야말로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큰 특징인 동시에 여성 고용형태의 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규직 근로여성은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남편과의 공평분담을 누리고, 

가계자금의 운용과 관리 및 자금관련 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비

정규직 근로여성은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자금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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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가정 내에서 전혀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자금관리의 책임부문에 있

어서는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 오히려 전업주부에 비해서도 권한이 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평등의 각 영역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F R2

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남편대비
임금수준

가사분담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수리

-2.285* -1.704 -1.122 -2.656**  0.903  4.354***  11.632*** 0.192

-2.754** -1.034  2.039* -2.663**  0.869  7.262***  30.427*** 0.384

-4.730***  0.098  1.393 -2.339*  0.225  1.878  13.335*** 0.213

-7.996***  0.951  4.012*** -4.812*** -1.133  3.901***  44.175*** 0.472

-9.355*** -0.344  3.997*** -4.078***  0.309  2.719**  59.119*** 0.534

 0.487 -0.159  2.043*  2.897** -1.952 -0.376   5.435*** 0.096

의사결정권
시댁 관련
친정 관련
외식 관련
휴가지 선정
가정교육
사교육 방법

-0.622 -1.105 -6.299*** -0.322  2.694** -3.505**  18.609*** 0.265

-1.686  1.196 -3.249**  0.694  0.821 -4.243***  11.498*** 0.182

-0.800  3.979*** -2.011* -0.719 -1.092  0.061   8.499*** 0.141

-0.706  1.117 -4.560*** -0.661  1.388 -1.617  12.551*** 0.195

-0.328 -1.765 -1.911 -0.969  2.417* -1.871   4.431*** 0.079

-1.237 -1.732 -2.205* -0.992  0.950 -1.276   1.658 0.031

자금관리 및 사용 
자금관리
10만원 미만
1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이상

-2.531*  0.256 -6.078*** -1.307  1.218 -1.931  11.539*** 0.167

-0.779  1.432 -1.559  0.703 -0.446 -1.081   2.974** 0.054

 0.114 -0.930 -6.464*** -0.409  1.075 -4.400***  21.084*** 0.290

-1.422  1.815 -4.861*** -1.824  0.702 -3.936***  19.706*** 0.276

-1.876  2.793** -4.909*** -2.139*  0.043 -1.642  13.918*** 0.212

* p <.05  ** p <.01  *** p <.001

이처럼 비정규직 기혼여성이 정규직 근로여성과는 달리,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

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남

편을 상대로 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미약하고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경제적 활동이 평가절하

되어 그들의 근로가 가사업무를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밖에는 인식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일제 근무에 시달리

고 있으면서도 가정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사업무를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내 성평등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근로여성에 비해 훨씬 더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있어 갈등을 겪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가사에만 전념하여 가정과 직장, 양자에서 요

구하는 역할에 있어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가정내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여성 가정의 경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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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장의 이중노동 부담에 짓눌린 부인의 역할 갈등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가져와 자칫 가정붕

괴의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

째, 우선적으로 가정 내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더욱 증가해야 한다

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정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이

는 아직까지도 한국가정에서 가사업무는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진부한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혼여성들이 가계 생활비의 유지와 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점

점 더 많은 숫자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사업무가 이제 더 이상 여성 고유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남편의 가사업무 수행이 더

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분담의 정도에 있어서도 더욱 참여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미흡

한 비정규직 근로여성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여성가운데는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또는 학습지 교사 등

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실제로는 회사의 지배아래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이 정

하는 절차에 따른 해고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4대 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나

아가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파견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

기에 “근로자 파견법”의 철폐와 함께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여성이 겪고 있는 가정내 성불평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차원, 나

아가 국가사회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특정기간 동안의 비정규형태의 근로계약이 어느 

일정 횟수만큼 반복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화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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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aspects of a household's arrangements by type of employment of married woman; 1) 

the extent of the division of labor, 2) the authority of decision making, and 3) 

financial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It also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Based on data collected in the fall of 2002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finds that nonstandard employment of married woman 

including temporary work and daily basis work does not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within the household, although most of nonstandard employees are full-time 

workers. However, standard employment of married woman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husbands whose wives are standard-employed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housework chores that are female-dominated, and 

standardly employed wives are more likely than non-standardly employed or 

housewives to take part in the household's financial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Standardly employed wives also have more power in decision making process within 

households. 

On the contrary, non-standardly employed wives gain no advantage over 

housewives within their families, due to lack of bargaining resources that enable 

them to affect the household's arrangements. Thus, they have confronted additional 

burdens, which stem from carrying the dual role of doing house work as well as 

paid work. Such increasing work-family conflict may bring about disruption of 

family. Therefore, this study maintains that it is high time that government-level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status of irregularly employed wives 

in the workplace.

[접수일 2002.11.6  게재확정일 2002.12. 17]




